
일본의 중견면방 - “수비보다도 공격”으로 바뀌어 

중국의 값싼 면제품이 파도와 같이 밀려오자, 그 당시 일본의 중견면방들

은 “중국에 어떻게 맞서서 버틸 건가?”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다. 그런데 

그런 의식이 점차 희미해지더니 지금은 적극적인 의식으로 바뀌어, “중국에

서 못 만드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”는 생각이 강해지면서 꾸준한 활동으로 

일본내에서 고객층을 늘리고 있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. 

 

◎ 설비투자로 고객의 신뢰감 유발 

중견방들은 설비투자를 함으로써 생산제품의 품질이 향상할 뿐만 아니라 

고객의 신뢰도 끌어내고 있다. 

아사히방적은 2003년 9월에 컴팩트 정방기를 2대 도입하여 가동하기 시작

하였는데, 고객의 주문이 급증하자 1대 더 증설하기로 하고 “전체 생산량 중 

컴팩트 사 등의 차별화 실의 비중을 40%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”고 한다. 

2002년 9월에 공장이 화재로 전부 타버린 “미마스”공장은 2003년 3월에 공

장을 재건하였고, 10월에는 방적시설을 증설하여 거의 화재 이전의 수준으로 

회복하고 “최후까지 살아남아 일본을 끝까지 지키는 방적기업이 되고 싶다”

는 포부를 말하고 있다. 

한타(半田)방적도 2002년부터 카드기 2대, 중고 카드기 3대를 증설하였고, 

2003년 4월에는 최신 조방기 2대를 새로 도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생산시설

을 증강하고 있다. 앞으로도 카드기를 더 증설하고 와인더 슬럽 캐처(winder 

slub catcher)도 서서히 교체하는 등 “방적기업으로서 끝까지 지켜나갈 것이



다”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. 

“선랜드”기업도 시방용(試紡用) 혼면기를 개조하여 소로트 생산라인을 확

충하고 있다. 

 

◎ “개성”이 돋보이는 소재개발 

다른 한편에서는 새로 개발한 소재가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도 많다. 독자

적인 고유의 기술을 표면에 내세워 개성이 돋보이는 소재를 판매하고 있다. 

닷타(龍田)방적은 “채(彩)”ㆍ”촉(觸)”ㆍ”현(賢)”ㆍ”비(比)”라는 테마를 내걸고 

“메이드 인 다쓰보”의 방적사를 판매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. 여기서 “채”는 

장식사(fancy yarn), “촉”은 실의 태, “현”은 기능소재, “비”는 차별화 면소재들

로 구분되며, “저팬 크리에이션(Japan Creation)”에서 배포한 천(布) 샘플첩은 

“신규고객뿐만 아니라 오랜 고객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”고 하

며, 실판매뿐만이 아니라 텍스타일로 상품화하는 데 주력하였다. 또한 파스

텔컬러로 염색할 수 있는 면ㆍ양모 혼방사 “파나코트울(Pana cot wool)”도 어

패럴업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. 

“선랜드”는 OE 정방기만을 전문적으로 가동하면서 3~40수까지 방적할 수 

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, 적절한 부피에 독특한 태를 갖춘 “램스울(lamb’s 

wool)” 100% 모사를 월간 5t 정도 생산하고 있으며, 2004년 추동절을 위한 상

담도 추진되고 있다. 새로운 원면으로 뽑은 “에콜골”의 판매량도 “에코마크

(Eco-mark)” 인정기준이 완화됨으로써 증가하고 있다. 또한 산학합동으로 파

초(芭蕉)섬유로 방적사를 뽑는 등, 에콜로지(ecology)소재의 개발에도 몰두하

고 있다. 



아사히방적은 링 정방기, 오토코로의 OE 정방기와 컴팩트 정방기 등 각종 

정방기의 특성을 활용하여 차별화 소재를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. 카메

룬(Cameroun)면과 같은 원면특화소재(原綿特化素材)도 순조롭게 판매량을 증

가시키고 있다. 

“나가이(永井)직포”에서는 넵(nep)사의 수요가 월단위로 “전년 동월의 두

배”로 증가하고 있고, QR(quick response)도 빈틈없이 시행되고 있다. 어패럴업

자가 제시하는 샘플의 시방(試紡)도 1주일내에 뽑아주고 있다. 

“패브리카 도야마”는 그 동안 축적된 기술력을 살려, 합섬기업과 공동으로 

“엑스”, “코스모파인”, “소아론” 등의 각종 혼방사를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. 

“무카이지마(向島)”방적에서는 “지금의 이 상태를 지키고만 있으면 시들어 

없어질 뿐이다”라고 하며, 살아남기 위하여는 그 나름대로의 특징을 살려나

갈 필요가 있다. 그 특징을 어떻게 내세우느냐가 앞으로의 과제가 되고 있다. 

♣ 

 


